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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외로움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반려동물 

소유의 조절효과

Effects of Loneliness on Subjective Health and Moderating Effect 

of Having Companion Animals of Older People

이성은1

Sungeun Lee1

요 약

본 연구는 노인의 외로움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외로움과 주관적 건강의 관계에서 반려

동물 소유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2021년 서울서베이 자료

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총 5,476명이다. 분석방법은 빈도

분석을 포함한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노인의 외로움은 주관적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의 외로움과 

주관적 건강의 관계에서 반려동물 소유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반려동

물을 소유한 경우 노인의 외로움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의 외로움으로 인한 건강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개입에 반려동물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어 : 노인, 외로움, 주관적 건강, 반려동물, 조절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loneliness on subjective health and moderating 

effect of having companion animals of older people. For this purpose, Seoul survey data of year 2021 were 

utilized and 5,476 older people over age 65 living in Seoul were analyzed. Analyses methods include 

descriptive statistics including frequency distributions, correlation analyse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sults of the analyses showed that loneliness of older people had significant effects on subjective health. 

And having companion animals had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subjective 

health. These results show that having companion animals can buffer the negative effects of loneliness on 

subjective health of older peopl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interventions aimed at preventing 

decline of health from loneliness of older people should consider companion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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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에서 외로움은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 중 하나로 개인에게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2022년 현재 전체인구의 

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비율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 노인은 외로움

에 취약한 집단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노인은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의 저하, 다양한 질병, 은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망의 감소 등을 경험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 있다 [3]. 또한 노인은 우리 사

회에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데 노인차별경험이 많을수록 고독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고독을 매개로 우울감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4] 사회환경

적으로 노인의 외로움은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차별은 노인의 활동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규범적 노인차별인식이 높을수록 사교적인 활동을 위한 시간 사용은 줄어들고 정적인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 사용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적 여가활동 시간이 높을수록 고독

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외로움은 건강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노인이 외로움을 더 느낄수록 건강유지를 위한 

건강행위 실천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6]. 또한 여성 독거노인의 외로움의 수준이 높

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따라서 노인의 외로움으로 인해 

건강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반려동물은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반려동물을 소유

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 등 삶의 질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8], 반려동물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이 회복탄력성을 높이

고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적 지지가 반려동물 상호작용과 회복탄력성을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9]. 또한 반려동물 키우기는 삶의 목적, 자율성, 자기수용, 긍정적 관계와 같은 심리적 안녕

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고령화 및 1인가구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현상과 더불어 펜데믹으로 인한 소통의 부재 및 고독

감의 증대 등으로 인해 앞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1]. 그러

나 반려동물이 노인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외로움이 주관적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반려

동물 소유가 외로움과 주관적 건강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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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21년 자료이며 이 자료에서 65세 이

상 노인 5,476명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서울서베이는 서울시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생

성을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 및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문내용으로 반려동물 소유 여부를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주요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12].

2.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외로움으로 평소에 느끼고 있는 외로움의 감정에 대해 묻는 문항을 활용

하였다. 외로움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가족 외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부터 매우 그렇다 5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

에서는 가족과의 관계와 가족 외의 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의 평균 점수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주관적 건강으로 요즘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

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점수는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하여 0부터 10점까지 중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에 대해 더 만족

하는 상태로 주관적 건강을 좋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조절변수는 반려동물 소유 여부로 가구 내 반려동물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

였으며 있음 1, 없음 0으로 구분된다.

그 외 통제변수로 연령, 성별, 혼인상태, 교육수준, 소득이 포함되었다. 연령은 조사 수행연도인 

2021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값을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성 1, 여성 0으로 구분하였으

며, 혼인상태는 기혼 1, 기타 0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 1부터 대학원 이상 4로 

구성되었다. 소득의 경우 월평균 총 가구소득으로 200만원 미만 1부터 500만원 이상 5로 구성되었

다.

2.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주요 

변수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인 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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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소유 여부, 주관적 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

째, 반려동물 소유 여부에 따라 외로움이 주관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AS 9.4와 SPSS 25를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대상 

노인의 연령의 경우 평균 72.1세(sd=6.2)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이 47.1%, 여성이 52.9%

로 여성 노인이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혼인상태의 경우 기혼이 69.9%, 기타가 30.1%로 기혼 

노인의 비율이 더 높았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평균 1.9(sd=.8)로 나타났으며, 소득은 평균 

2.9(sd=1.5)로 나타났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특성에 있어서는 먼저 독립변수인 외로움의 경우 평균 2.9(sd=.9)

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인 주관적 건강의 경우 평균 6.4(sd=2.1)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반려동물 

소유 여부에 있어서는 반려동물을 소유한 경우가 18.0%, 반려동물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가 82.0%

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and Major Study Variables

Variables Mean SD %

Age 72.1 6.2

Gender
Male 47.1

Female 52.9

Marital status
Married 69.9

Other 30.1

Education 1.9 .8

Income 2.9 1.5

Loneliness 2.9 .9

Health 6.4 2.1

Having companion 

animals

Yes 18.0

No 82.0

3.2 상관관계분석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외로움과 종속변수인 

주관적 건강, 그리고 조절변수인 반려동물 소유 여부 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외로움은 종속변수인 주관적 건강과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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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인 반려동물 소유 여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로움은 주관적 

건강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로움의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이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로움은 반려동물 소유 여부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반려동물을 소

유한 경우 외로움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려동물 소유 여부와 주관적 건강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상관관계분석

  [Table 2] Correlation Analyses

Loneliness Health Having companion animals

Loneliness 1

Health -.272*** 1

Having companion animals -.033* .009 1

*p<.05, ***p<.001

3.3 외로움이 노인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반려동물 소유의 조절효과

외로움이 노인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반려동물 소유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모델 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외로움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다. 모델 1의 설명력은 11.52%였으며, 모델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모델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외로움은 노인의 주관적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이 

느끼는 외로움의 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좋지 않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반려동물 소유는 주관적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령, 성별, 혼인상태가 주관적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을 좋지 않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노인의 경

우 여성 노인에 비해 주관적 건강을 좋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의 경우 기혼 노인

인 경우 그 외의 경우에 비해 주관적 건강을 좋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조절변수인 반려동물 소유와 외로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2의 설명력은 11.57%였으며, 모델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모델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모델 1과 마찬가지로 외로움은 노인의 주관적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로움의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

수인 반려동물 소유는 주관적 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외로움

과 반려동물 소유의 상호작용항은 주관적 건강에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반려동물 소유는 

외로움과 주관적 건강의 관계에서 순수 조절변수(pure moderator) [13]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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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에 있어서는 연령, 성별, 혼인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

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의 수준이 낮아졌으며,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에 

비해 주관적 건강의 수준이 높았다. 또한 기혼 노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주관적 건강의 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외로움이 노인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반려동물 소유의 조절효과

  [Table 3] Effects of Loneliness on Subjective Health and Moderating Effect of Having Companion Animals of 

Older People

Molde 1 Model 2

b β b β

Age -0.06028 -0.17935*** -0.06045 -0.17986***

Gender 0.22961 0.05517*** 0.23172 0.05568***

Marital status 0.15561 0.03436* 0.15181 0.03352*

Education 0.01911 0.00698 0.01974 0.00721

Income -0.02474 -0.01832 -0.02564 -0.01898

Loneliness -0.59998 -0.25549*** -0.62958 -0.26809***

Having companion animals -0.02694 -0.00499 -0.01932 -0.00358

Loneliness*Having companion animals 0.15593 0.02886*

R2 .1164 .1170

Adjusted R2 .1152 .1157

F 102.86*** 90.57***
*p<.05, ***p<.001

[그림 1] 외로움이 노인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반려동물 소유의 조절효과

[Fig. 1] Effects of Loneliness on Subjective Health and Moderating Effect of Having Companion Animals of Older People

[그림 1]은 외로움과 주관적 건강의 관계에서 반려동물 소유의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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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노인의 외로움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아지

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소유한 경우 외로움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의 외로움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반려동물 소유가 조절효과를 나

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노인이 느끼는 외로움의 정도가 심할수록 

주관적 건강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외로움의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행위 실천 

정도가 낮게 나타난 연구나 [6] 건강관련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 [7]와 유사

한 결과이다.

노년기의 건강은 행복하고 바람직한 삶의 유지에 있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4]. 따라서 노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다양한 신체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건강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 반려동물을 소유하는 것이 독립변수로서 직접적으로 주관적 건강에 영향

을 미치지 않지만 외로움과 주관적 건강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이 외로

움을 동일하게 느끼더라도 반려동물 소유 여부에 따라 주관적 건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반려견 

소유가 외로움을 낮게 지각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반려견이 외로움을 

경감시키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15].

따라서 반려동물이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고령자가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데는 많은 정보와 정성이 필

요하며 반려동물의 양육과 관련된 지식 중 관리수준은 양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

고 있다 [16]. 따라서 우선적으로 노인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데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의 내용

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며 노인이 어떤 경로로 이러한 지식에 접근하는지를 파악하여 보

다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있어 고

령자의 특성 및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 등을 분석하여 노인 양육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노인 친화적인 제품의 개발 및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외로움을 

매개로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17]. 따라서 사회적인 교류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은 노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대상으로 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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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이 사회적 소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회적 모임을 활성화하고 노인들이 이에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이 수행되었다는 점과 2차 자료에 포함된 

변수만이 분석에 활용될 수 있었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과 변

수들을 기반으로 노인의 외로움과 건강, 반려동물의 관계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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